
제289회 시의회 임시회

기 획 경 제 위 원 회

    모두가 함께 잘사는 경제도시, Weconomics 서울

서울창업허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

2019. 9. 2.

경제정책실



서울창업허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
1 위탁 운영 현황

 위탁개요

○ 사 업 명 : 서울창업허브 운영

○ 위탁기간 : ’17. 2. 1 ~ ’19. 12. 31 (2년 11월)

○ 수행기관 : 서울산업진흥원

○ 위 치 : 마포구 백범로31길 21

 추진근거

○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18조(일자리 지원시설)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

○ 서울창업허브 운영 계획(행정1부시장 방침 제106호,’17.4.5.)

2 주요 성과

 스타트업 859개사 창업 단계별 전주기 보육서비스 제공

○ 예비창업팀 506개팀 체계적 성장 지원 (’17~’18)

- 비즈니스모델 수립(2개월) ⇒ 사업화검증(2개월) ⇒ 집중인큐베이팅(1년)

○ 초기(창업3년미만)·성장(창업7년미만) 기업 353개사 자생력 확보 지원

- 입주(2년), 상시 투자사 등 매칭, 전문 세무·법률 컨설팅, 글로벌 진출 지원

○ 투자유치(기업당 4.9억원) 증대,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성과 달성 (’17~’18)

- 투자유치 287억원(59개사), 매출 422억원,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(482건)

- 기업 입주, 구직기업-인재매칭 지원을 통해 949명 취업 지원



 민간AC 등 민간주도 엑셀러레이팅

○ 민간 전문역량을 활용, 기업선발부터 글로벌진출까지 全 과정 지원

- 허브파트너스단(민간전문심사단) 확대 : 국내외 AC·VC 39개사(’19.8)

○ 대공방코리아, 잉단과 중국 현지 양산 및 엑셀러레이팅 지원

- 기존 시제품제작 지원(’18)에서 해외양산·판로개척 서비스로 개선(’19)

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지원 기능 강화

○ 서울 기업 투자추천서 작성 지원 ⇒ 3개사 27.5억원 투자유치 달성(’18)

○ 서울창업방송국(HBS)을 활용한 서울창업기업 홍보 지원(209개사)

- 시 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 제품·서비스·기술 홍보 콘텐츠 제작·배포

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

○ ACEIC(싱가포르) 등 42개 글로벌 파트너와 협력, 글로벌 진출 지원

○ 국내외 대기업과 협력 등, 우수 창업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

- 글로벌 진출 엑셀러레이팅을 통해 20개사 미·일·중 등 진출 지원(’17~’18)

- BMW 등 5개사와 밋업(’19.7)으로, 스타트업 4개사 투자유치, M&A 지원

 민간·정부 창업보육기관과 협력, 창업생태계 활성화

○ 국내외 스타트업 벤치마킹·행사개최를 통한 창업생태계 저변 확대

- 해외 53개 기관 등 245개 기관 대상 벤치마킹 지원(’17~’18)

- AsiaBeat Seoul 개최로 105개사, 해외투자자 9개국 50명 참여(’17.10)

○ 글로벌 수준의 서울 창업생태계 조사·분석 실시

- 30개 성공창업기업, 15개 해외창업기관, 120개 국내기관 조사연구 (’18)

- 세계 40여개 도시와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공동 조사연구 (’19)



3 재계약 사유

○ 서울창업허브는 우수기업 선발부터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지원,

국내외 창업지원기관과 협력 등이 주요 기능이며,

○ 현 수탁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은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·판로지원,

인재채용 지원 등을 수행하고, 창업 관련 경험·전문성이 풍부함

○ 또한, 서울창업허브 위탁기간 동안 스타트업 단계별 육성, 국내외

창업지원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축적된 창업지원 정책·사업의

노하우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

4 재계약 내용

○ 위탁기간 : ’20. 1. 1. ~ ’22. 12. 31.(3년간)

○ 수탁기관 : 서울산업진흥원

○ 위탁사무 내용

- 국내외 협력기관 발굴·협력사업 개발 및 글로벌 진출

- 서울창업허브 입주기업 보육 및 혁신창업 인재 양성

- 창업생태계 연구 및 市 창업지원센터 연계

- 서울창업허브 온·오프라인 홍보 및 플랫폼 구축

- 제품화지원센터·키친인큐베이터·서울창업방송국 등 특화센터 운영


